모낭충 감염

모낭충은 전염성이 없는 피부병으로 예전부터 완벽히 치료하기 어려운 피부질환중에 하나입니다.  모낭충감염은 모낭충이라는 아주 작은 기생충이 피부의 모낭이나 피부낭에 기생해서 발생할수 있는 기생충입니다. 강아지들은 어미개들의 젖을 먹으면서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가능합니다. 모낭충은 보통 건강한 강아지들의 피부에서 기생하면서 살지만 건강상적으로 해를 끼치지않습니다.  그래서 피부질환이 생겨서 모낭충으로 진단을 받는 강아지들은 면역결핍이 있어서 면역시스템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않아서 모낭충이 통제를 할수없이 숫자가 불어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모낭충감염은 오로지 나이 어린 강아지들(3개월~1년)에게 나타납니다. 만약에 나이가 든 강아지들에게 모낭충 감염증상이 나타난다면 어렸을때부터 모낭충감염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모낭충은 두가지 종류로 나뉠수가 있습니다. 국부적인 모낭충감염은 작은 부분에만 감염이 되고 보통 얼굴,다리등 특정부위로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런종류의 모낭충들은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염이 된다면 아주 심한 피부질환으로 치료를 받아도 완치하기에는 성공적이지 않습니다.  피부가 세균감염으로 인해 고름이 차고 피부가 마르고 각질이 생기며 아주 연약해집니다. 또한 2차적인 세균감염으로 인해서 심한 냄새가 피부에서 날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증상이 보인다면 그 강아지들은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증상은 유전적으로 나타날수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증상을 나타내는 강아지들은 번식을 막기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같은 어미의 뱃속에서 나온 새끼들중에 한마리만 이런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더라도 다른 강아지들이 새끼를 낳을경우 이런증상을 새끼에게 물려줄수 있기때문에 중성화수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감염된 강아지는 발정기가 올때 스트레스가 오는 것을 막기위해서 중성화수술을 해주시는 것이 강아지에 피부질환이 갑자기 발정기때에 돌발하는것을 방지해줄수가 있습니다.  강아지의 감염상태에 따라서 모낭충감염은 빠른시일내에 완벽히 치료가 될수가 있지만 전신이 감염이 되었다면 부지런하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지만 완벽히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강아지의 면역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강아지가 피부염증에서 완벽히 완쾌를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모낭충이 다른 부분으로 전염이 된다면 온몸으로 감염이 될수가 있고 최악에 경우에는 죽음까지 초래할수가 있습니다. 가끔 감염에서 완전히 회복된 강아지들은 다시 모낭충감염이 재발될수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케이스에는 평생동안 주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궁금하신점이나 물어보실점들이 있으시면 저희병원으로 연락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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